
롤러코스터 타는 여름철 날씨, 집중감시 돌입
-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올 여름철 위험기상 방재업무 집중 수행

- 폭염 영향예보, 지역별 태풍 위험시점 정보, 1시간 간격예보, 날씨알리미 등 서비스 제공

□ 수도권기상청(청장 직무대리 윤기한)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집중

호우가 앞당겨지면서 5월 15일(토)부터 올여름 폭염·집중호우·태풍 

등의 감시와 예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.

○ 이번 방재업무 집중 수행은 2018년 폭염, 2019년 태풍, 2020년 집중호우 등

급변하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빠른 대응을 위하여, 본격적인 여름철 

보다 한 달 가량 앞서서 시작한다.

□ 이번 방재업무는 여름철 수도권 시민의 안전과 물적 피해를 최소화

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~10월 15일까지 두고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

진행한다.

○ 폭염 대비를 위해 기온 상승 단계에 따라 피해 영향을 알려주는 

‘폭염 영향예보’에 대한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, 태풍 내습 시 지역별 

강풍, 호우에 대한 영향을 알려주는 ‘지역별 태풍 위험시점 정보’를 

제공한다.

○ 또한, 기상청 “날씨 알리미”나 “기상청 날씨누리”를 통해서 1시간 간격의

예보를 제공하여 예보의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상세 서비스도 제공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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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수도권기상청은 2015년부터 서울과 인천, 경기도의 기상예보와 기후

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○ 기후위기로 인한 여름철 폭염·집중호우·태풍·가뭄에 대비하여 수도권 내 

정부기관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, 수도권 지역의

기상관련 재난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┃방재기간 시작 선포식을 하고 있는 수도권기상청┃

┃여름철 대비 집중호우 분석 중인 수도권기상청 예보관┃


